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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2026. 10. 28.(수) 배포 즉시

고용노동부, 인사혁신 경진대회에서 
인공지능 행정 혁신사례로 대상 수상

- 자체 LLM 서비스인 ‘고용노동 AI, 다우리 GPT’, 대상 수상
- 신고사건 316만건 분석해 ‘접수부터 송치까지’ 모의수사 교육 ‘수사학교’, 은상 수상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0.27.(화), 제21회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대통령상)과 은상(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인재혁신·근무혁신·제도혁신 3개 분야로 나눠 중앙행정
기관과 공공기관 등 63개 기관의 우수사례 119건이 출품되었으며, 고용
노동부의 우수사례 2건을 포함한 9건이 최종 시상했다. 중앙부처 중 2건 
이상 수상한 기관은 고용노동부가 유일하다.

  대상을 받은 '고용노동 AI, 다우리 GPT'는 보안이 확보된 내부망에 
고용노동부 자체 인공지능(AI) 에이전트를 구축한 사례이다. 고용노동부의 
1.3만명 직원 누구나 AI 에이전트의 도움을 받아 자료 분석·정리 등 단순·
반복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판례 등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탐색하는 등 고용노동 행정 전반에 AI를 도입·적용하고 있다. 또한 바이브 
코딩 교육, 해커톤 대회 등을 통해 내부 AI 역량을 제고하고, 직원이 직접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현장 중심의 혁신을 추진 중이다. 

  은상을 수상한 '수사학교, 노동감독 수사역량 혁신'은 신고사건 316만건을 
분석해 모의수사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고, 신규 노동감독관이 노동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스스로 처리할 수 있도록 훈련한 사례이다. 충주지청 최장순 
감독관 등 전국의 베테랑 노동감독관 7명이 개발에 참여했으며,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한 실습과 멘토링을 통해 현장 투입 전 사건 처리 경험을 쌓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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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고용노동행정 전반의 인공지능 혁신과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인공지능 서비스 실현 등 ‘고용노동 AX'를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가고, 2027년 노동수사교육원을 개원하여 모든 감독관을 대상으로 
모의수사와 실습교육을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붙임.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현장 사진
담당 부서 정책기획관

지능정보화기획팀

고용노동인공지능기획TF

책임자 팀  장 조경옥 (044-202-7830)

담당자 주무관 김지은 (044-202-7878)

담당 부서 근로감독정책단 책임자 과  장 구현경 (044-202-7821)

근로감독협력과 담당자 사무관 정지혜 (044-202-7639)

사무관 오정희 (044-202-7824)

주무관 최승희 (044-202-7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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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현장 사진

｢현장을 아는 사람이 직접 만든다, 고용노동 AI, 다우리 GPT｣ 발표

｢“처음부터 끝까지, 스스로” 베테랑 감독관이 직접 만든 ‘수사학교’ 노동감독 수사감독 혁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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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인재혁신 대상(대통령상) 시상 고용노동부, 인재혁신 은상(국무총리상) 시상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사례 9건 전체 시상


